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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처음찾을때, 궁금한것이하나있었습니다. 선원이란곳이었는데, 문앞에

‘청규’라는말이붙어있더군요. 무슨뜻인지몰라주변사람들에게물어봤지만다들

모르더군요. 어떤의미인지알려주세요. (궁금이)

답1: 청규(淸規)란청정한규칙이라는뜻으로총림에서수행하는스님들의생활규칙을말

합니다. 청규는대해(大海)와같이청정한무리, 즉출가수행하는스님들을뜻하는청정대해

중(淸淨大海衆)의첫글자인‘청’과수행자가지켜야할규칙인규구준승(規矩準繩)의‘규’를

합친말이죠. 

청규의원초적인형태는중국의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선사에의해제정된〈백장고

청규>입니다. 당시선종은아직독립된사원이없고, 별다른제도와의식도없었죠. 백장선사

는선승이머물며수행하는도량을정하고, 기존의규범들을선종총림의수행생활에서지켜

야할규범을성문화했습니다. 백장선사가지은초기청규즉고청규(古淸規)의전문내용은

전해지지않지만, 〈전등록(傳燈錄)〉제6권〈선문규식(禪門規式)〉에일부내용이전해지고있

습니다. (청규맨)

답2: 청규하면백장선사를말하지않을수없습니다. 백장선사가제정한청규에따르면선

원에는부처님과보살상을안치하는불전(佛殿)을세우지않고, 다만설법을하는법당을마련

해야한다고돼있습니다. 

이와함께방장(方丈), 승당(僧堂) 등을두고운영하고, 좌선(坐禪), 입당(入堂, 승당에들어

가는것), 재죽(齋粥, 불가의정해진식사방법), 보청(普請, 선원수행자가모두일하는것) 등

총림의운영규칙을정해놓았습니다. (금강소석) 

답3 : 청규하면제일먼저떠오르는것이바로백장선사가강조한‘일하지않으면하루먹

지않는다(一日�作一日�食)’라는말일겁니다. 이청규는생산노동을수행의덕목으로백장

선사가처음으로도입한청규지요. 백장청규이후선원에서는시대에맞는청규를제정해수

행해오고있으며, 이런전통은오늘날까지이어져우리나라제방선원에도많은영향을미치

고있습니다. (선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네티즌교리문답’코너가있습니다. 

청규(淸規)란?

문

�

�

벽산스님(碧山, 1914~1987):  경북성주生. 법주사청공스님을은사로출가, 청주지역포교에공이큼. 조계종중앙종회1∙2∙3대의원역임.

1. 발 아래서 머리

위로 줄을 돌려 넘기

면서 하는 운동 2. 노

동3권은 ○○○,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 3. 전투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

4. 암벽 등에 새긴 불상 5. 그리스 신

화에 나오는 해신 6. 하나의 식물체

속에 유전자형이 다른 조직이 서로

접촉하여 존재하는 현상 7. ‘집집마

다’를 뜻하는 한자성어 8. 만화영화

‘캔디’에서캔디의영원한왕자님.

1. 후생동물의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로, 모든 신체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포 7. 더하고 뺌 9.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 10. 늘 생각하고 잊지 아니함을 나타

내는 한자성어 11. 세르판테스의 소설 주인공으로 비현실주의자의 대명사로 쓰임. 12.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5년 작품으로 뉴 잉글랜드의 작은 해안 피서지 애미티

(Amity)의식인상어를소재로한영화.

세
로

가로

<진역 화엄경소>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

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섭

(總攝)하는 일구인 돈교법문(頓敎法門)에

대한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지금이경(經)은원만무상(圓滿無上)

의 돈교법문(頓敎法門)이라, 법계법문을 널

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

덕을 거리낌 없이 내보여도 계단이 있는 까

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

나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

갈수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

(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

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

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

시불(三身十佛)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

(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무궁함을무슨말로칭탄하랴.”

(5) “대방광불화엄(大方廣佛華嚴)이란 이

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

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

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

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종(宗)을드러냈다.”

“이른바 경(經)이란, 원만 법륜이 시방에

두루 들리고, 무여(無餘) 세계의 삼세를 두

루 전하니 끝없는 유정(有情)들의 지극한

궤도요 최종적 진리라, 그래서‘길(徑)’이

라 부른다. 이 취지를 들어, 제목에 걸었으

니, 고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한다.”

선의래디칼리즘

선(禪)은 불교의 궁극이 결국 깨달음이라

는 것, 그것을 제외한 어떤 수식도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근본주의정신, 요즘 말

로 래디칼리즘에 철저했습니다. ‘선’하면

떠오르는 고의적인 기행과 과격한 교육방

식도 이같은 지향의 부산물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파격이 본질은 아닙니

다. 얼마든지 온건하게 차근차근한 방식으

로 법을 가르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즈음의 시절과 근기로는 후자의 방식이 더

욱절실하고효율적일것입니다. 

각설하고, 선이 대결하고자 했던 상대는

‘대승의 번쇄 치밀한 교학’과, ‘정토의 의

타적 기복의식’이었습니다. 교학에 대한

대결의식은“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不

立文字, 敎外別傳) 마음의 본질을 곧바로

드러내어(直指人心) 궁극적인 깨달음을 열

겠다(見性成佛)”는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

타나있습니다. 

선의 정신을 간명하게 정식화한‘돈오점

수(頓悟漸修)’는 교학도 교학이지만, 특히

나 정토를 의식하고 제창된 것입니다. 아시

다시피 정토는 자신의 내적 가능성보다 타

율적 구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전통은

“나는 하잘것없는 중생이다. 저 너머 정토

에 계시는 무한한 힘의 부처들이 나를 이

비참한 사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러 오실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일구월심 서

방을향해간절하게기구합니다. 

저는 정토가 위대한 깨달음을 위한 하심

(下心), 혹은 헌신의 위대한 위의(威儀)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 깨달음은 경전을 모래로

세거나, 서방정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넘

어서, 스스로 큰 경지를 이루겠다는 발심

과, 그에 걸맞는 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야

만기약될수있는것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그 근본정신을 너무 오랫

동안 망각해 왔습니다. 선은 이처럼 교학에

치이고 정토에 소외된 대중들의 무기력을

충격적으로 일깨우려 합니다. 그것은 흡사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쓴다는 용천

혈의 대침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대침이 바

로돈오(頓悟)입니다. 

선의돈오는곧화엄법계의소식

돈오가 무엇이냐에 대해 분분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절집에서는 돈오를‘몰록

깨침’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에서 연상되

듯이, 다들 돈오를‘깨달음에 걸리는 시간’

과 연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즉 돈오란 깨

달음이 단번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해석이

수많은오해를불러왔다고생각합니다. 

돈오의 돈(頓)이란 깨달음에 이르는‘기

간(span)’의 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의

‘특성(nature)’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대목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돈오란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문득, 아

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

고, 화엄이 설파하듯 깨달음이란 원래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돈(頓)이란, “깨달음은 이미 여기 와 있다!”

는 것, 그러므로 찾거나 이루거나 하는‘시

간’과‘점차(漸)’로 더듬지 말라는 것을 일

깨우는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효는 초시간적 사

건으로서의 법(法)의 세계가“크지도 작지

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

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파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

는‘사건’이라거나‘깨달음’이란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시간을 전제하

고있기때문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

누이 얘기했듯이, 시간이란 차이와 구분에

서 탄생하는 바, 그 간격을 여읜 영원의 본

지풍광(本地風光)에서는 번뇌(煩惱)와 보

리(菩提) 사이의 거리가 어느새 지워져 있

습니다. 얼시구, 거기서는 허망이 곧 진실

이라 부처(聖)와 범부(凡) 사이에 아무런 차

별이없고, 일상(日常)이곧성사(聖事)라닦

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

에서는 이승(二乘) 사과(四果)의 점차(漸次)

와 계제(階梯)가 빛을 잃고 맙니다. 돈오(頓

悟)란 바로 이 본분사(本分事)의 역설을 알

리자는 것이니, 여기 서서야 원효의 다음

말이어름하니집혀올것입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

(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

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

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

시불(三身十佛)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

(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무궁함을무슨말로칭탄하랴.”

이런, 그러고 보니 선의 돈오는 화엄이

일러주는 법계의 소식과 짝, 한 치도 틀리

지않습니다. 

문자속의돈오

지금 제가 한 말은 기특한 문자속일 뿐입

니다. 허나, 지눌 스님은 문자의 이해가 정

확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돈오를 불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적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돈오란

여실(如實)의 언교(言敎)요, 문자(文字)의 지

귀(指歸)이다.”그렇습니다. 돈오란 법계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고, 불경의 문자

속에담긴근본메시지입니다. 

제 미욱한 생각에, 오수(悟修)의 돈점(頓

漸)을 둘러싼 만단(萬端)의 갈등(葛藤)을 풀

기 위해서는 이 자리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하지하리라고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돈오란 깨달음의‘특성’알려주는 말

돈교(頓敎)의 법문(法門)이란 무엇인가

벽산 스님의‘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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